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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체가 허위는 아니다’는 해명, 황당하다 
허위경력을 통한 취직은 명백한 불법행위 

김건희 씨 다수의 허위의 경력,수상내역 등에 윤 후보 입장 밝혀야 

 

1.​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어제(12/14) 관훈토론회에서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제출했던 한국게임산업협회 경력이나 

수상 경력 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경력 증명 발급도 진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인도 ‘돋보이려한 욕심’이라며 허위과장 이력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다.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이력 검증과 별개로 이에 관한 대선 후보자의 해명이 진실인지 

여부는 공직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배우자의 허위 과장 경력 

기재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비호하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은 대통령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하고 황당한 변명에 불과하다.  

2.​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소한 착오라든가, 결혼 전의 일로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변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허위경력은 결혼 후의 일이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을지언정 허위경력을 통해 취직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게다가 김건희 씨가 여러 대학에 제출한 지원서에도 학력을 부풀리고 과장했다는 

의혹제기가 줄을 잇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보였던 태도나,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고 대선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공작이라 치부하거나 억지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다.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의 취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자신이 강조해온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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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걸맞게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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